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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독문의

(기준일 : 2012. 12. 10)

제 품 공장도 1차유통 수입재 기 준
열연강판(고로) 1,060 830 740 SPHC 4.5㎜

열연강판(미니밀) 1,060 800   - SPHC 4.5㎜

후판(일반) 1,110 1,100 670 SS400 20㎜

후판(선급) 1,110   -   - GradeA 12×3,000×6,000

냉연강판 1,180 900 810 SPCC 1종 1.0㎜

용융아연도금강판 1,280 920 820 SPGC 1종 1.2㎜

컬러강판 1,230 1,230 - 레귤러폴리에스터 0.4㎜

강관(배관용) 20,956 17,780   - SPHT백관 100A×4.5㎜

강관(구조용) 2,881 1,950   - SS400 컬러각관 20×30, 2.0㎜

스테인리스 강관 37,800 32,200   - STS 304배관용 100A×3.0㎜

스테인리스 냉연강판 3,770 3,150 3,080 STS 304 2B 두께 2.0㎜

특수강봉강 1,100 930 800 탄소강 외경 110~120이하

STS 봉강 4,600 4,300 3,950 STS 304 외경 25~130㎜

철 근 797 700 650 고장력(SD400) 외경 10㎜

H형강 1,025 850 710 200×200 현대제철

ㄱ형강 960 850 680 30×30 한국특수형강

ㄷ형강 970 860 690 75×40 동국제강

와이어로프 2,450 2,750 2,280 6×24, 20㎜ 기준

연강선재 705 - 730 5.5㎜, 메쉬용

*단위 : (천원/톤), 단 강관과 와이어로프는(원/m)  *STS CR 소단중 슬릿에지 현금 

*공장상차도(코일), 유통은 시트 도착도, 수입은 중국산 기준

국내 유통가격 동향 (기준일 : 2013. 2. 25)

本紙 2013년 캠페인 ‘정품·규격재를 사용합시다’

국내 최고의 역사를 가진 건축 전

시회 ‘2013 경향하우징페어’가 지

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경기

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(KINTEX)

에서 열렸다.

이번 전시회에서는 내·외장재, 

단열재, 구조재, 지붕재, 외벽재, 냉

난방재, 건축공구, 냉난방기기·시

스템, 공공시설물 등 총 46개 부문

에 걸쳐 총 5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

2,200여 개 부스를 꾸려 건축에 대

한 모든 것을 선보였다.

특히 올해는 국내에서 첫선을 보

인 혁신적인 최신 자재가 대거 출품

돼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는 등 그 어

느 해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

다는 평가다.

이날 서진공영, 두남금속, 덕유패

널, 에스와이패널, 영우화스너, 현

대베스트메탈은 업체별로 패널, 철

골 구조물, 스테인리스강 못, 타카, 

핸드레일 부속 등 기존제품 및 신제

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

았다.

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경향하우

징페어는 이상네트웍스가 주최하

고 국토해양부, 지식경제부, 환경부 

등 20개 기관에서 후원했다.

서진공영 정해용 이사는 “타사제

품 대비 비용 절감, 고품격 외관 창

출, 고강도, 용이한 유지 관리에서 

돋보이는 신제품을 많이 내세웠다”

며 “중국, 러시아 등 해외 바이어들

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관람객의 

눈길을 사롭잡았다”고 말했다.
이광영기자/kylee@kmj.co.kr 

경향하우징페어 볼거리 ‘풍성’ 

중국의 철강시장이 춘절 이후에

도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. 대

형 철강사들의 잇따른 3월 출고가격 

인상 발표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

질 전망이다. 

마이스틸 조사에 따르면 지난 춘

절 연휴 이후 중국 열연강판 내수가

격은 톤당 586달러(17% 증치세 제

외)로 전주 대비 4달러 올랐다. 

냉연강판 가격은 1달러 상승한 톤

당 664달러를 기록했다. 후판 가격

은 최대 상승 폭을 보이면서 554달러

로 전주대비 9달러 상승했고, 철근 

가격 8달러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가

격 강세가 이어졌다. 

주 후반 들어 약간 조정장세를 보

였지만 중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

감과 높은 원료가격 영향으로 당분

간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.

실제로  중국강철공업협회

(CISA)가 춘절 이후 조사한 철강재 

가격지수는 2월 들어서도 상승세를 

이어가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

은 수준인 109.75포인트까지 높아

졌다.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

해보다 높은 8.6%가 전망되고 있고, 

제조업 PMI지수의 4개월 연속 상

승, 신규 주문 및 원료재고 지수 상승 

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지표 회복이 

가시화되고 있어서 철강재 가격 상

승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. 

지난 1월 중국의 1일 조강생산량

은 191만4천톤으로 12월에 비해 

2.9% 증가했다. 실제 강재 수요가 본

격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

여전히 높은 생산량이다. 하지만 이

러한 과잉생산에도 가격 강세는 이어

질 것으로 CISA는 내다보고 있다. 특

히 원료가격 강세가 앞으로도 원가 

부담을 높여 철강재 가격 강세를 견

인할 것이란 분석이다. 

실제로 중국 철강재 가격의 시금

석이 되는 바오산강철은 이미 4개월 

연속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. 

춘절 연휴 직후에는 중국의 대형 

철강사 가운데 하나인 안산강철도 3

월 출하가격 인상했다.가격 인상 폭

은 열연강판 150위안, 중후판 200

위안, 냉연강판 150~200위안, 용

융아연도금강판 120위안, 산세강

판 150위안 등이다. 

바오산강철과 안산강철 가격 인

상으로 전체 중국 철강사들의 3월 가

격 인상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.

양사의 3월 가격 인상 발표는 국내 

판재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

칠 것으로 예상된다. 바오산강철이 

전반적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

어서 중국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

국내 판재류 내수가격 지지요인으로 

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. 

국내 철강업계 한 전문가는 “중

국 대형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이 올

해 1분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

내 고로사의 설비보수와 맞물리면

서 국내 판재류 가격 인상을 견인하

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수요 고객

사 공급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

다”며 “바오산강철의 4개월간 열연

강판 가격 인상률도 12월 2.2%, 1

월 1.7%, 2월 3.4%에 이어 3월에 

4.1%로 확대됐고, 일반용 후판과 

조선용 후판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

이 인상된다는 점에서 아시아 판재

류 시장의 가격 상승세를 지지하게 

될 것”이라고 분석했다. 
4면에 계속됩니다

방정환기자/jhbang@kmj.co.kr

철강價, 상반기까지 강세 지속? 
中國 춘절 이후도 강세 … 높은 원료費 부담 여전

바오강·안강 3월 인상 … CRU 가격지수도 상승세

국내 판재價 인상 지지요인 … 2분기 인상 가능성  

스테인리스 품목을 대상으로 원

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

됐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

족한 업체들이 적지 않아 정부와 철

강협회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절

실해 보인다. 

일부 스테인리스 유통업체들은 지

식경제부 및 한국철강협회의 소극적

인 대처를 지적하고 있다. 정부와 협

회 측이 원산지표시제 품목 확대 고

시 직후 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

홍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이다. 

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30일 

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

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수입 시 원산

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스테인

리스 열연강판, 냉연강판, 후판을 포

함했다. 이는 냉연강판과 석도강판, 

알루미늄도금강판, 니켈도금강판 

등을 제외하면 전체 판재류로 대상

이 확대된 셈이다. 

이와 관련 철강협회 스테인리스

스틸클럽(회장 김준식)은 지난해 12

월 말 원산지 표시방법, 위반사례 등

이 수록된 홍보전단을 스테인리스 

업체들에 전달했다. 

그러나 실제 홍보 대상업체들이 제

한적이라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에까

지 홍보될 지는 미지수다. 또한 현재 

시장 상황 침체 영향으로 업체 간 판매 

이 외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배경도 홍

보 분위기를 저하하고 있다. 

지식경제부와 한국철강협회는 

원산지표시제 시행 고시 이전 2개월

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기적인 홍

보를 해왔지만, 스테인리스 업계에

서는 형식적인 홍보에 치우쳤다는 

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

황이다. 
6면에 계속됩니다

이진욱기자/

jwlee@kmj.co.kr

STS, 원산지표시制 홍보 절실 
유통업계, 1월 시행 전반적 이해·인식 부족

STS클럽, 홍보전단 발송 … 대상 제한 문제 

호주가 한국을 포함한 5개국 수입 

후판에 반덤핑(AD) 조사를 할 예정

이다.

일본철강연맹(JISF)에 따르면 최

근 호주관세 및 국경보호청은 관보

에 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인도네시

아산 수입 후판에 대해 AD 조사  착

수 내용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

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반덤핑

관세 외에 상계관세 조사도 했다.

 제소업체는 호주 최대 철강사인 

블루스콥으로 지난해 12월 중순에 

제소한 내용으로 알려졌다.

블루스콥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 

한국은 6.6%에서 12.4%, 중국은 

7.8%에서 19.1%, 일본은 1.6%에서 

19.9%, 대만은 17.3%에서 25.1%, 

인도네시아는 7.8%에서 19.1%로 

인상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. 이에 호

주정부는 조사착수 60일 후에 임시

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.
옥승욱기자/swok@kmj.co.kr 

중국 철강재 가격의 시금석이 되는 바오산강철에 이어 또 다

른 대형 철강사 가운데 하나인 안산강철(鞍鋼)이 3월 철강 제품 

출하가격을 인상했다. 

안강은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3월 출하가격(톤당)을 열연강

판 150위안, 중후판 200위안, 냉연강판 150~200위안, 용융아

연도금강판 120위안, 산세강판 150위안, 선재 50위안씩 인상한

다고 밝혔다. 이로써 열연강판은 2개월 사이에 톤당 380위안 오

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.
5면에 계속됩니다

방정환기자/jhbang@kmj.co.kr

대만이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

스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

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. 

대만 스테인리스 최대 제조업체

인 유스코와 탕앵은 지난해 12월 한

국을 비롯한 중국, 태국, 베트남 스테

인리스 냉연강판 제품 반덤핑 조사

를 요청했다. 

최근 이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앞

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 

주요 대상은 중국 타이위안강철

과 바오산강철, 한국 포스코 제품으

로 파악됐으며 조사 착수 이후 4개월 

내 반덤핑 여부가 결정된다. 

대만 재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

23.08%와 19.61%씩 덤핑 판매한 것

으로 보면서 대만 산업에 손해를 끼

치는 것으로 판단해 반덤핑 조사에 

착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.

한편 이번 조사 대상품목은 

SUS301, 304, 304L, 316, 316L, 

321 등으로 두께는 4.75㎜ 미만의 

300계 냉연 제품이다. 
  이진욱기자/jwlee@kmj.co.kr 

濠, 亞 수입 후판 AD 조사 예정 中, 철강價 3월도 상승 전망 

臺, 韓·中 STS 냉연 AD 조사  


